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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문 대통령은 문정인 특보를 즉각 해임하고, 발언경위를 해명해야

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16일(현지시

간) 미국 현지 세미나에 참석차 방미 중 “문 대통령의 제안”이라면서 “북한이 핵과 미

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미국의 한반도 전략무기자산을 축소하는 

방안을 미국과 상의하겠다”고 밝혔다. 또 워싱턴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는 고고도미사

일방어(THAADㆍ사드)체계에 대해 “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ㆍ미동맹이 깨진다는 

데 그게 무슨 동맹이냐”고 말했다. 문 특보는 “사드가 동맹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면 

수용하기 어렵다”며 환경영향평가에 1년 정도 걸릴 것이라는 말도 했다. 문 특보는 단 

“특보가 아닌 학자 개인으로서의 입장”이라고 선을 그었다. 

 그러나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이 매년 줄기차게 중단을 주장하는 것이며, 북핵 위협이 

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 항공모함 같은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는 늘려도 모자

랄 판에 줄인다면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거나 다름없다. 또 사드는 현존하는 최상의 미

사일 방어체계로서 그 배치는 한미 양국 정부가 상당히 오랜 협의를 거쳐 함께 내린 
결정이다. 지금 한국은 북한 김정은의 거침없는 핵․미사일 질주로 인해 67년 전 6․25 

전쟁 이래 가장 위험한 안보위협에 놓여있다. 환경영향평가를 언급하지만 북한이 한국

을 핵․미사일로 공격하는 상황에서 과연 한국의 환경영향을 살펴가며 환경적으로 영향

이 적은 곳을 골라 때리겠나? 터무니없는 주장이다.

 지금은 어느 때보다 굳건한 한·미 동맹이 절실한 상황이다. 아울러 현재의 안보위기

를 좌우할 한미 정상회담이 열흘도 채 안남은 중대한 시점이다. 미 매티스 국방장관은 

12일 "핵․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은 러시아를 넘어 미국이 직면한 최고 위

협이 됐다(the No. 1 threat)”고 경고하고 있다. 천문학적 배치 비용도 미국이 대는 
사드의 중요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라는 사람이 나서  한

한미동맹을 폄훼하고 뒤흔드는 망언은 국가안보에 중대 위협이다. 문 대통령은 즉각 

자격없는 문 특보를 해임하고 그의 한미훈련 축소 등 발언경위를 해명해야 할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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